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주의 이름 높이며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였

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

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

는지 깨닫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요한복음 20:16~18

[개역개정]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

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

니라

[쉬운성경]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랍오니”라고 외쳤습니다(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

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18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이야기 ┃ 

1. 누군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을 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2. 힘들거나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나요?

축복 ┃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      )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4월 첫째 주 (1)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MR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문

을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

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해 주세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요한복음 20:19~21

[개역개정]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 예수께

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를 보내노라

[쉬운성경] 19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

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1.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 예수님은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삶의 이야기 ┃ 

1. 무섭거나 불안해서 꼭 숨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2. 예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평강”은 어떤 것

일까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친구 옆에 있어 주기 같은 작은 것도 좋아요.)

축복 ┃ 자녀를 보며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      ) 곁에 함께하실 거야.

그 평강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오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

서 평강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도 무섭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평강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받은 그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4월 첫째 주 (2)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MR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돌아가면서 나눠봅시다. 


